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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10.28.(수)

2027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전세계 조달시장으로 도약할 옥석 가린다

- 2027년부터 2단계 심사 도입·현장점검 확대… 검증기업은 패스트트랙 적용
- 지정 주기 5년→3년 단축·수출실적 반영… 재지정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 폐지
- 2027년 G-PASS기업 연 4회 지정… 1차 모집 12월 21일부터 접수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의 선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G-PASS 지정 제도를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해외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

굴하고, 지정기업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에 대한 검증은 강화하고 역량이 입증된

기업에는 신속한 지정 절차를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해 기업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우선, G-PASS기업 지정심사를 강화한다.

기존 지정심사 체계를 개편해 2단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지정신청 기업

전수 현장점검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조달시장 납품실적 등으로 역량이 검증된 기업에는 재지정 심사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G-PASS 지정을 촉진한다.

- 2 -

지정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내실화한다.

G-PASS기업 지정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원사업 선정

등 혜택이 결정되는 등급 산정 시 수출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지정 이후에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에 적용하던 '영구 신청불가' 제도를 폐지해

재도전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재지정 신청 가능 기간을 확대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편 내용을 반영해 2027년 G-PASS기업 지정을 총

4회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지정 신청은 올해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2027년 해외조달

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G-PASS는 조달청이 품질과 기술 등 경쟁력을 갖춘 조달기업을 지정

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1,500여 개 기업이 지정돼

교육·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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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올해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납품실적이 향상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G-PASS기업 지정제도를 바탕으로 기술력이 검증된 국내 조달기업을 적극

적으로 발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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